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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 

▪ 미래 로보틱스 비전의 핵심기술: 1) PnD (Plug and Drive) 모듈, 2) DnL (Drive and Lift) 모듈

이 적용된 MobED (Mobile Eccentric Droid), 3) MetaMobility, 4) 의료 로봇과 모빌리티  

▪ 로보틱스가 구현해주는 메타버스와 모빌리티의 융합 비전 긍정적 
 

 
 

 

 

 

 

 

 

 

 

 

 

 

 

 

 

 

 

 

 

 

 

 

 

 

  

  

2022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 

미국 현지시각 202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2022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서 현대차는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함. 

미래 로보틱스 비전의 핵심기술 

현대차는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미래 모밀리티 솔루션을 메타모빌리티로 확장하겠다는 비

전을 공개. 

1) PnD (Plug and Drive) 모듈:  작은 테이블을 비롯 커다란 컨테이너까지 범위의 제한없

이 어디든 부착해 이동성을 부여하는 모듈. PBV(목적 기반 차량) 형태의 개인 모빌리티, 

물류 모빌리티 등에서 활용 가능. PnD모듈에는 인휠모터, 스티어링, 서스펜션, 라이다, 

카메라센서 등이 통합. 

2) DnL (Drive and Lift) 모듈이 적용된 MobED (Mobile Eccentric Droid): 물건을 올려

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신개념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DnL은 각 휠이 독립

적으로 기능하고, 각 휠에 장착된 모터가 몸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조향각을 확보. 

3) MetaMobility: 이동 셔틀안에서 이동하고 싶은 곳에 연결. 아바타나 홀로그램으로 연

결, 스팟 로봇을 통해 경험이 가능. 예를 들면 화성에 연결해서 아바타나 홀로그램으로 

스팟을 통해 경험 가능. 또는 서울에 있더라도 미국공장을 디지털트윈을 통해 돌아볼 수 

있고, 위험한 산업현장이나 사고현장을 살펴볼 수도 있음. 

메타버스 하면 가상세계 3D 디지털 공간만 돌아다니는데 비해 메타모빌리티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똑같이 구현된 공간 안에서 행동하고 제어하게 되면 실제공간에 있는 로봇

과 모빌리티 등을 통해 실생활로 연결이 가능. 메타버스 안에서 경험을 하거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동의 개념이 크게 확장된 개념. 

4) 의료 로봇과 모빌리티: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하반신 장애인들도 걸을 수 있고, 시각 

장애인들도 스팟 로봇을 통해 길을 안내 받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음. 또한 스팟을 통

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고, 재난현장에 드론택시(UAM) 이용할 수 있음, 이동식 병

원 모빌리티를 모듈형태로 붙이면 종합병원(hospital Pavilion) 구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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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nD (Plug and Drive) 모듈이 적용된 플랫폼 

 

자료: 현대차, IBK투자증권 

 

그림 2. DnL (Drive and Lift) 모듈이 적용된 MobED (Mobile Eccentric Droid) 

 

자료: 현대차, IBK투자증권 

 

그림 3.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융합된 메타모빌리티 

 
자료: 현대차,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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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난현장 Hospital Pavilion 구축 

 

자료: 현대차, IBK투자증권 

 

 

로보틱스가 구현해주는 메타버스와 모빌리티의 융합 비전 긍정적 

1) 현대차그룹은 2020년 12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80% 지배지분을 11억 달러에 인수하기

로 소프트뱅크측과 합의했고, 2021년 6월 인수절차를 마무리지음.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

분 구성은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정의선회장 20%로 80%를 

보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20%는 소프트뱅크가 보유 중. 

인간 경험의 확대를 구현하는 메타모빌리티 비전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

의 시너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2) 현대모비스는 인휠시스템(차량의 현가, 조향, 제동부품과 구동모터를 휠안에 통합한 시

스템으로 차량의 주행상태에 따라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을 개발완료하고 테스트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향후 전기차와 PBV(목적기반차량; Purpose Built Vehicle)에 적용한다는 

계획임. 2023년까지 4개의 통합 모듈을 제어해 실차 기능 구현이 가능한 스케이트보드 모

듈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 제어기술과 접목해 PBV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인

다는 목표. 장기적으로는 로봇에도 적용한다는 계획. 

PBV 사업은 기아가 가장 적극적인데 기아 중장기 로드맵 플랜S에 따르면 2022년 전용택

시 PBV 01을 선보이고 물류용 및 리테일용 PBV를 순차적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임. 

3) 현대로템은 현대차와 공동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이미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등을 

포함한 자동차, 중공업, 조선, 물류, 유통분야에서 상용화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근골

격계 질환이나 사고 예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산업용 뿐만 아니라 의료용, 농

업용 등으로 확대 중임. 

 

 

 


